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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벼 유기재배에 있어서 녹비작물을 이용하여 화학비료를 대신하고 있으나 녹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

월동 전에 파종하고 이듬해 벼 이앙 전에 토양에 환원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. 따라서 벼 재배 직

전에 유기자재를 이용하여 화학비료를 대신하고자 했을 경우 유기자재를 전층시비와 표층시비의 차이에 

따른 토양중의 이화학적 특성과 벼의 수량특성의 변화를 구명하였다.

   벼 유기재배시 토양양분공급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유기자재 4종을 공시하여 유기자재의 질소 성분량

(7kg/10a)을 기준으로 하여 이앙 20일전에 시비방법별로 전층시비와 표층시비 2처리로 구분하여 전량 

기비시비하고 경운한 다음 동진1호를 시험품종으로 하여 2년 연속 시비처리와 벼를 재배하면서 일어나는 

토양의 이화학적 특성과 벼 생육 및 특성의 변화를 시기별로 조사하였다.

  시험 전 토양의 화학성은 표층시비구의 염류농도, 가리와 석회의 함량이 다소 높아서 염류농도가 전층

시비구 보다 높은 조건의 토양이었다.

  유기자재별 무기화 정도는 전층시비보다 표층시비를 할 때 약 20~30일 정도 빨랐다. 토양 중의 유기물 

잔존함량은 시비방법간의 큰 차이는 없었으나 표층시비를 할 경우 후기로 갈수록 다소 증가되는 경향이

었으나, 전질소 잔존함량은 감소되었다.

  토양 액상과 공극율은 전층시비>표층시비였으며, 입단 형성력도 같은 경향이었다.토양 효소활성은 PME

의 활성은 유기자재를 전층처리하였을 때 촉진되었으며, β-Glucosidase의 활성은 전층보다 표층처리시 

활성이 높았다.

  시비방법에 따른 벼의 수량 특성은 시비방법별로는 표층시비를 할 경우 전층시비보다 4~7%의 높은 특

성을 보였으며, 관행대비 1년차에는 3~9%의 낮았으나, 2년 연속처리를 할 경우 대조구와 비슷해 지는 경

향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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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. 시비방법에 따른 유기자재의 무기화율의 변화


